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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는 과연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 것인가?

정유, 석유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 관련기업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유가의 향방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2014년 가을 국제유가가 폭락을 시작할 무렵에는 배럴당 75-80달러에서 하락을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겨울

철에 들어서면서 40달러가 무너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 들어서는 30달러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주

장이 대세를 이룬 바 있다.

75-80달러 한계선은 셰일가스·오일 투자의 마지노선을 상정한 것이고, 40달러 붕괴는 OPEC이 생산쿼터 3000만배

럴을 고수하겠다고 호언한데서 연유한 것이며, 30달러 붕괴는 OPEC이 셰일가스·오일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30달

러 붕괴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폭락을 시작할 시점에서는 러시아를 코너로 몰기 위해 미국과 사우디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는 설이 

분분했고, 50달러가 무너질 무렵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이 셰일가스·오일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에게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설이 유력했다.

하지만, 40달러 중반을 맴돌던 국제유가가 2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현재는 50달러대 중반에서 등락을 계속하

고 있다. 브렌트유는 한때 60달러를 넘어섰으나 오래 버

티지 못하고 3월 중순 50달러대로 폭락했으며, WTI는 

4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정면승부를 피해 적당한 선에서 타

협한 산물이 아닌지 생각된다.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기

에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몇몇을 제외하고는 

OPEC 회원국 대부분이 끝장을 보기에는 재정적으로 취

약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석유 시추리그 수가 3월 둘째주 866기로 전주에 비해 56기 감소함으로써 2011년 3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5달러 이상 폭락한 것이 그렇고, 중동정세가 극히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유가는 다시 하락세를 본격화해 40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EA는 최근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비OPEC의 원유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고 당분간 급증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

했다. 특히, 미국은 원유 생산 급증으로 재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조만간 저장설비 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EA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석유 시추리그 수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에도 OPEC이 셰일가스·

오일 생산을 제한하는 작업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40달러에 이어 30달러까지 붕괴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

다.

Platt's는 IEA가 비OPEC의 2015년 원유 생산 증가량 전망을 하루 80만배럴에서 15만배럴로 대폭 낮추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오른 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정면 배치되는 결과이다.

OPEC이 하루 생산쿼터 3000만배럴을 유지하고 셰일가스·오일 생산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가 해제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면 30달러 붕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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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불안 장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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